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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러스 "화이바이오메드와 DDS 공동 개발 협력"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공동 개발 및 전략적 사업 협력

▲바이오플러스와 화이바이오메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바이오플러스(대표이사 정현규)는 약물전달시스템 전문기업인 화이바이오메드(대표이사 한세광)와

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및 서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체적합성 고분자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공동 개발 및 전략적 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을 5월 2일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바이오플러스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을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고분자 제형기술과 접목하여, 안정성 및 약효 지속 기간이 개선되어 치료 효과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스마트 나노의약 개발이 최종 목표이다. 또한, 양사는 기존 출시 제품 또는 신규 개발 제품의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협업하기로 하였다.

향후 양사 간의 협력을 통해 화이바이오메드의 생체재료 및 약물전달시스템 연구개발 역량과

바이오플러스의 축적된 제형 개발 기술 및 대량 생산 기술을 접목하여 환자의 편의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바이오플러스와 화이바이오메드는 기존 시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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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제품과 공동 개발될 제품에 대해 사업화 협력을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플러스는 자회사인 유비프로틴과 다양한 생물학적 제제 약물 소재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서방성 주사제, 경구제, 경피제 등의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유효성이 향상된 새로운 치료제 시장의 수요를 창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이바이오메드는 포항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창업한 회사로써 성형 및 의료 소재,

바이오의약품 약물전달시스템, 조직공학용 재생의약, 진단 및 치료용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제약 회사이며, 2021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었다.

바이오플러스는 한세광 교수의 히알루론산 유도체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와 수년간의 LG Life

Sciences 및 Hoffman-La Roche Group에서의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제약 회사로 성장한다는 전략을 추가로 전했다.

정현규 바이오플러스 회장은 "생체고분자를 이용한 약물 전달체 개발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를 수행하여

유용 소재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유용 약물 소재와 의약품 제품에 대한 양산과 개발 경험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두 회사의 협력을 통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질환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서방성 치료제를 다양한 제형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의 국내외 판매네트워크와 화이바이오메드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통해 신규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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